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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EFL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40 undergraduates enrolled in a 
general English class were surveyed in order to measure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participants’ English achievement was tested through the midterm exam in 
the 8th week and the final exam in the 16th week. The students’ achievement degrees 
between those two exams were measured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articipant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chievement degrees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degrees and cognitive regulation factors. There were also correlations among self-
regulated learning factors such a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regulation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 balanced approach toward mastery goal and performance 
goal was needed in order to facilitat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EFL students. 
Among affective regulation factors, self-efficacy of learners was mentioned as a 
potential determinant of success in learning Englis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such as blended learning and guided self-regulated learning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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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EFL 환경에서 성인 영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영어 학습 성취도간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학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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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16주 수업 중 8주와 16주에 
영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향상도를 측정한 다음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성명희, 장형진, 김현진(2007)은 우리 나라 교양 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기대 수준보다 낮으며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일정한 영어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영어 교수 학습에 있어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이며 그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목표 인식은 학습 성취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 Oxford(1991)와 Gardner(1985)를 비롯한 학자들이 제 2 언어 학습에 
있어 학습 동기가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왔지만 학습 
동기만으로는 다양한 학습 성취의 결과를 예측,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Crooks와 Schmidt(1991)는 개별 수업 환경에 따른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구성 요인들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으며 Ehrman(1996)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대한 자가 
인식에 따라 학업 성취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목표 
언어에 대한 접촉이 주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EFL환경에서 대학생들이 
교양 과목으로서 영어 수업을 듣는 동기와 자신의 언어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 필수 
작업이라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EFL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한 후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제시 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EFL 환경에서의 영어 학습 동기와 목표 
 

Gardner(1985)는 언어 학습의 동기를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통합적 동기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사람, 문화 등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고 도구적 동기는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이나 직장, 진로에 대한 좀 더 
나은 기회를 갖는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교양 
과정으로의 영어 수강 동기는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교양 선택 과목의 경우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영어 능력 
및 학점에 대한 요구로 인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도구적 동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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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örnyei(1994)는 언어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를 목표 지향성과 관련 지어 
파악하였다. 목표 지향성이란 학습자가 왜 학습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숙달 목표(Mastery goal)과 수행 목표(Performance goal)로 구분되는데 학습자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 숙달 
목표란 학습자가 결과에 대한 노력을 중시하고 노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목표를 말한다. 따라서 학습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학습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능력과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는 타인으로부터 학습자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표이므로 다른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고 가급적이면 적은 노력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Elliot과 Harackiewicz(1996)는 수행 목표를 성공 접근과 실패 회피의 개념과 
연결시켜 타인 보다 우수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 접근 목표’와 열등한 
수행을 회피하려는 ‘수행 회피 목표’로 세분화하였다.  

Elliott과 Dweck(1988)의 연구에 의하면 숙달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결과가 좋지 않은 이후에도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보이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인 반면 수행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학습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보여 과제 수행을 그만둔다. Clark과 Estes(2002)도 숙달 
목표가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 노력,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숙달 목표와 실제 수행 결과에 관한 Elliot과 
Church(1997)의 연구 결과를 보면 숙달 목표는 학과목이나 수업시간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높이기는 하지만 학점으로 측정한 실제 학업 수행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수행접근 목표는 이와는 반대로 내재적 동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 
학업 수행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학습자들의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숙달 목표가 수행목표 보다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양 과목으로서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 개개인이 생각하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목표는 
성취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 중 어느 하나를 목표에 두느냐 보다는 학업 성취도와 어떻게 긍정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표언어에 
대한 노출이 목표언어의 유창성 획득에 결정적이다라는 Clément(1986)의 
주장은 수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EFL 환경의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 수업 설계의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 언어 
학습 환경의 단점을 상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 교수법에 대한 모색에 있어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 이면에 있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목표 지향성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수행 목표 욕구와 지속적이며 완성도 높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숙달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 계획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 



 

170                               석진이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2. 자기조절학습 
 

1) 자기조절학습의 정의 
 

자기조절학습에서는 학습자 내부의 힘과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은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인지하는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에 맞춘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더불어 현재 여러 분야에서 교육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immons(1993)는 
자기조절학습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며 학습에 필요한 단계를 선택, 
조절하며 스스로에게 피드백과 판단을 제공하고 집중과 높은 동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orno(1993)는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나 점검(monitoring) 등 구체적인 인지활동이라 
하였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주요 이론들의 관점을 간략히 살펴 보면 조작주의적 
관점, 현상학적 관점, 사회인지적 관점, 의지적 관점, 언어심리학적 관점, 
인지구성주의적 관점의 6가지가 있다. 조작주의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의 
기본 동기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강화이며 외부 자극을 통해 자기점검, 자기 
기록, 자기반응의 과정을 거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내면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의 자기지각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자아개념이 조직화되어 성취나 
학습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는 
것에 관심을 둔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아 개념은 학습 결과에 대한 성취 
기대와 자기 효능감을 자기조절학습의 기본 동기로 본다. 특히 Bandura(1986)는 
자기 조절의 하위 개념으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제시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의지적 관점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은 동기와 의지의 
개념에서 비롯한다. 즉 동기가 충동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의지는 의도한 행동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기조절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언어 심리학적 관점은 
Vygotsky(1978)의 이론에 입각하여 ‘근접발달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와 
관련해서 찾아 볼 수 있다. 나이 어린 학습자가 성인 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지적 기능을 수행해 가면서 자기중심언어로 외부 언어를 내면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실 상황이나 과제, 교수 
방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지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요소로써 자기효능감, 노력, 학업 과제, 도구적 전략이 
있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스스로 만든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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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지가 발달하고 자기조절학습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Paris와 Byrnes(1989)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학습시간, 동기,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정보처리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정교화하는 
교수 전략이 자기조절 학습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 자기조절학습과 목표지향성 
 

Zimmerman(2002)은 언어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 학습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며 언어 습득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참여하며 개선시키려는 활동이라 규정하였다. Pintrich와 
Shunk(2002)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위한 
의도된 활동이므로 개념자체가 목표 지향적임을 지적하였다. Elliot과 
Church(199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숙달 
목표와 학업 성취간의 긍정적 중재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권성연(2008)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원격 수업을 통해 
평생 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받고 있는 성인 평생 교육 학습자들은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반면 일반대학생들은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높았다. 
이것은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상대평가의 체제 속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데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조절학습 측면에서도 성인 평생 교육 학습자들은 과제가치와 
정교화, 메타인지와 같은 심층적 학습전략 사용이 높은 반면 일반 대학생들은 
자기효능감, 시간관리, 도움 구하기 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숙달접근목표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수행접근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숙달회피는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영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체에 대한 흥미가 학습자들의 내면적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학점이나 교사의 피드백이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은 제 2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언어 학습 전략의 개념과 
연계 될 수 있다. Oxford와 Shearin(1994)은 적절한 제2 언어 학습 전략의 
사용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습득,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언급하였다. Oxford(1990)는 제2언어 학습전략을 직접 전략(암기, 인지, 보상 
전략)과 간접 전략(초인지, 정서, 사회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언어 학습자는 
학습 과정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략과 간접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언어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즉 언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는 자신의 학습 
활동을 스스로 평가, 관리, 조절하려는 효과적 전략 사용을 의식적으로 



 

172                               석진이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효과적 영어 수업을 위해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과 전략의 활용, 성취도와의 관계들을 면밀히 살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 
 

교육학이나 영어 교육 전반에 걸쳐 구성주의의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행해져 왔으나 학습자의 내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인들을 심도 있게 고려한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의 사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장에서는 교육학 
전반에 걸친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영어 교육 분야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에서는 웹의 활용, 즉 온라인 학습과 연계된 
자기조절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별학습이 
용이한 웹 기반 교수-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통제,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고 동기를 유지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기 조절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연정(2002)은 웹 기반 
정보탐색 능력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정보탐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웹 기반 과제중심 학습방법을 
활용했을 때 정보탐색능력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내었다. 
임정훈(2007)은 온라인-오프라인 혼합방식의 성찰활동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혼합방식을 사용한 집단이 오프라인 방식만을 사용한 
집단보다 자기조절학습 중 동기조절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오선아, 신경구(2006)는 대학 영어회화작문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평가 적용 
여부가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학습 전략 사용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습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직화하고 
이것을 통해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학습전략활동이 
자기조절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유익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자기조절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학습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포트폴리오가 직접적인 영어 학습의 성취보다는 학습에 대한 방법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이현노(2007)는 협동학습 기반 
자기조절학습방법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협동학습 기반 
자기조절학습방법이 학습자들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장의존적 학생들과 장중립적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학업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수업방식임을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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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들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조장해 줄 수 있는 학습 환경, 평가 방법, 교수 방법 등에 걸쳐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향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조절학습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A 여자 대학교에서 교양 선택 과목 중 하나인 『영어 3 
수강하는 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3명의 학생 중에 시험에 
누락된 3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40명의 학생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영어 3 전 
대학 전학과의 공통 교양 선택 과목으로서 『영어 3 일종의 목표 설정반으로서 
공인 토익 850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수강 대상자로 공지하였다. 수강 
자격으로는 1학년 한 학기 교양 필수 영어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다.  

 
2. 수업 설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수업은 대학 교양 영어 과정으로서 공인 토익 

시험에서 높은 성취 수준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하지만 자칫 학습자들의 
태도가 수행목표에만 치우치는 것을 보완하고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조장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수업 진행 방법, 과제 및 평가 방법에 대해 보완을 하였다.  

첫째, 『영어 3』의 수업 내용은 정기 공인 토익시험을 준비하는 반으로 
토익실전문제 100문제를 매주 주 2회 각각 50분씩 총 100분의 수업시간에 
다룬다. 수업 자료는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토익실전문제 100문제를 수업시간 
전에 미리 학생들이 풀어오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틀렸거나 
어려워했던 문제에 대한 풀이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학습자 
스스로가 미리 문제를 풀어오지 않을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고 
의미가 없어지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문제풀이 방식에 있어서도 교사의 일방적인 풀이가 아니라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려워했거나 틀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그룹활동 이후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도록 하였다. 

둘째,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이 수업에서도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짝 활동이나 그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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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설명과 문제풀이로 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이 끝난 후 온라인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수업 관련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각 주차의 수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에는 그 주간의 실전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게시하여 학습자에게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매주 차 실전문제와 교안은 4명의 교사가 각 4주차씩 분담하여 공동 
작업으로 준비하였으며 매주 수업이 끝난 후 각 실전문제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던 문제나 교사가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공유 
정리하여 7주와 15주차에 리뷰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도 틀린 문제에 대해 
개인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 틀린 문제에 대한 자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주와 14주에 오답 노트를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는 개별학생의 
오답 노트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오답 노트에 단순히 틀린 
문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였다.       

넷째,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공인 토익 850이란 수행 목표 점수가 학생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학생들의 학점 산정 
기준에서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실시한 미니 토익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얼만큼의 향상도를 보였나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여 학생 개개인에 
성취도에 맞춘 절대 평가 점수를 반영하였다. 즉 이 수업의 학점 산출 방식은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여 등수별로 학점을 주는 상대 평가 방식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노력한 결과와 토익 점수 향상도 에 따라 학점을 주는 절대 평가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학기말까지 공인 토익 850점을 도달한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총 4명의 담당 교사가 공동 출제하였다. 출제 내용은 
수업시간에 다룬 토익 문제들을 범위로 하되 암기에 의존한 점수가 산출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의 내용, 어휘, 유형들은 반영을 하되 응용하여 
출제하도록 담당 교사들이 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출제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절차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양명희(2000)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자기조절학습을 
인지조절(27문항), 동기조절(30문항), 행동조절(27문항)의 세가지 유형으로 보고 
총 84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가지 영역의 세부 구성 요인들을 살펴 보면 인지 조절 문항은 인지전략과 
메타 인지 전략이 있으며 동기 조절 영역에는 숙달 목적 지향, 자기효능감, 
성취가치가 있으며 행동 조절 문항은 행동 통제, 학업 시간 관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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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영역별 
문항 번호는 표 1과 같다. 

 
표 1 
자기조절학습 영역별 문항 번호 
 문항번호 

인지 조절 능력  
인지 전략 1,3,4,5,6,7,8,11,12,13 

15,18,19, 21,22,23,27 

메타 인지  2,9,10,14,16,17 
20,24,25,26, 

동기 조절 능력 
숙달 목적 지향성 28,31,34,39,41,43,47 
자기효능감 29, 32,35,37,40,42,44,46,48,51,53 
성취가치 30,33,36,38,45,49,50,52,54 

행동 조절 능력 
 행동통제 57,60,65,66,69,75,76 

77,78,79,80,81,82,83 
학업시간관리 55,58,61,63,73 
도움구하기 56,59,62,64,67,68,70,71,72,74,84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정은 학기 초에 담당 강사가 자기조절학습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영어 성취도의 경우 한 학기 16주 기간 중에 학생들의 
8주차 중간 고사와 16주차에 실시한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하여 영어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영어 성취도 평가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듣기 50문항, 
읽기 50문항 총 100 문항을 4명의 교사가 공동 출제하여 실시하였다. 각 
듣기와 읽기 문제의 유형은 토익 문제 형식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4. 연구 문제 

 

이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공인 영어 시험 

고득점을 통해 취업 및 진로에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영어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실제 영어 성취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기한 연구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간, 기말 평가에서 더 높은 

향상도를 보이는가?  
2.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세 요인, 즉 인지 조절 능력, 동기 조절 능력, 행동 

조절 능력은 영어 성취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3.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언어 학습 전략간에 어떠한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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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과제에 입각하여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중간, 
기말 고사 성적 평균간의 향상도를 측정, 대응 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영어 성적 향상도 간의 상관분석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세가지 요인, 즉 인지 조절, 동기 조절, 행동 조절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산출된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세가지 항목별 측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지 조절 영역 0.864, 
동기 조절 영역 0.933, 행동 조절 영역 0.747로 모두 0.7이상이므로 문항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는 부록 1에 
첨부하였다.  
 
표 2 
항목별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정 결과  

자기조절학습 능력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s α) 

인지 조절 능력 3.63 0.440 0.864 

동기 조절 능력 3.61 0.510 0.933 

행동 조절 능력 3.19 0.323 0.747 

 

2. 대응 t-검정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간의 대응 t-검정 결과, 
기말고사에 학생들의 성적은 중간고사에 비해 평균 7.97점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p값이 0.0001보다 작은 수준으로 매우 유의 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중간-기말고사 t-test 결과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t값 P값 

중간 고사  70.76 7.046  
10.62 

 
0.0001*** 

기말 고사 78.95 7.284 

향상도 7.97 4.567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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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중간-기말 고사간의 성적 향상도와 
자기조절능력의 각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계수로 나타낸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세가지 항목 중 인지조절능력이 기말-중간 성적 향상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 조절 능력은 동기 조절 능력과 0.718, 행동 
조절 능력과 0.697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예를 들어 
인지 조절 능력이 1단위 증가할 때 동기 조절 능력은 0.718, 행동 조절 능력은 
0.697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기 조절 능력과 행동 조절 
능력간에도 0.488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4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중간-기말 성적 향상도 간의 상관관계 
비고 인지 조절 능력 동기 조절 능력 행동 조절 능력 

기말-중간 성적 향상도 0.345* 0.305  0.023 
인지 조절 능력 1    0.718***    0.697*** 
동기 조절 능력  1  0.488* 
행동 조절 능력   1 
* p<0.05, **p<0.01, ***p<0.001  
 

표 5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조절학습 능력 설문지의 어떤 문항들이 기말- 
중간 영어 성적 향상도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동기 조절 영역 중에서 전체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으나 개별적인 문항에서 성적 향상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문항들도 포함시켜 정리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설문지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표 5 
영어 성적 성취도와 문항별 상관관계  
 문항번호 상관계수 

인지 조절 능력 

5 0.338* 
12 0.408* 
19 0.374* 
20 0.379*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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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조절 능력 
35 0.471** 
44 0.349* 

* p<0.05, **p<0.01  
 

 
V. 논의   
  

1. 중간-기말 고사 성적 향상에 대한 논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간-기말 고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어 성취도 향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업 효과에 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절차에서 밝힌 바 있듯이 수업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상대평가와 같은 경쟁 환경에서 올 수 있는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행 회피 목표의 부정적 요인들을 줄이고자 이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자기점검을 통한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습자는 자기학습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수업설계가 성취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기조절학습 요인과 학업 성취도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 
 

학습자의 자기조절영역 중 어떤 요인이 영어 성취도 향상과 상관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영어 성적 향상은 자기조절학습 

영역 중 인지 조절 영역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조절 영역 
중 상관관계가 있는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복잡할 때는 도표를 
그리거나 요약해본다(5번: 조직화), 나는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관련 지어 
공부한다(12번: 정교화),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아본다(19번: 정교화), 나는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때가 있다(20번: 점검),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립해 본다(23번: 조직화)이다. 다시 
말해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습자일 수록 학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한 정리나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자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서적 요인이 학습의 내용과 유사할 때 영어 실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이 학습자 스스로에게 내재화되는 것이 
실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5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메타 
인지 전략이 아닌 인지 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문항이었다. 이것은 전략사용의 
효과는 실제적인 실행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Ellis(1994)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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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조절 요인은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두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것이다(35번: 자기효능감)와 우리 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의 공부 
방법은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이다(44번: 자기효능감)라는 문항이었다. 이 두 
문항 모두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이었으며 학습자의 낙관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윤선(2008)의 낙관주의와 자기조절학습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 0.01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낙관주의 성향은 자기조절학습의 하부 
요인 중 특히 자기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반대로 비관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는 과제 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자기 조절학습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서 
Bandura(1997)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효과적으로 자기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낙관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Salomon(1984)는 효과적인 자기조절에 
아주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며 양명희(2000)는 
자기효능감이 Vygotsky가 제시한 근접발달대 내에서 활성화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3. 자기조절학습 요인간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 요인에 대한 동기 요인과 행동 요인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의 숙달 목적 지향성과 
자기효능감, 행동 통제, 학업시간 관리와 도움 구하기와 같은 행동들이 학업 
성취를 위한 전략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학습자들은 수행목표지향성이 강함을 보여준 
권성연(2008)의 연구를 고려해볼 때 이를 줄일 수 있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학업시간의 관리와 도움 구하기 전략 사용이 
용이한 대학생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이 인지 전략과 메타 인지 전략과 같은 
심층적 전략의 사용에 효과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사의 도움과 
피드백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앞에서 기술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영어 학습 성취도 향상은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 방식, 자기 점검 활동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교사의 피드백, 효과적 학습을 위한 인지전략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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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Pintrich와 
Shunk(2002)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task), 
자발적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 권위(authority)의 부여, 학습자들의 
성취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reward), 또래 집단으로부터 효과적 학습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즉 메타 인지 전략을 학습자 스스로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집단 학습(grouping), 학습자 개개인의 향상도 및 숙달 목표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제도(evaluation), 개인차를 고려한 효과적 수업 시간 
관리(time)를 제안, 타겟(TARGET)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연구의 제언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자기조절 학습을 고려한 대학 교양 영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1. 평가 방법에 대한 제언  
 

대학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가 성취 목표 지향의 절대 평가로 행해져야 
한다. 현재 많은 대학의 교양 영어 과정에서 행해지는 상대 평가 시스템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행 목표와 맞물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영어 
학습에 대한 효과와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수업에 있어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숙달 목표를 학습자들이 지향 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이다. 
결과 위주의 평가 보다는 학습자들의 노력의 과정 즉 개인의 절대 능력에 대한 
향상도를 긍정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오류를 부정적 피드백으로 점수화하기 보다는 오류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학습자와 더불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혼합 수업 방식의 활성화  
 

숙달 목표 지향적인 자기조절학습 설계의 방안으로 임정훈(2007)의 
연구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을 통한 
성찰활동이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힌바 대학 교양 영어 
수업에서는 온라인 학습의 연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타겟(TARGET) 교습법 중 자율적 학습 권위의 부여의 맥락에서 제안할 수 
있다. 즉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분배해 
줌으로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 과정을 통한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 방식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교양 영어 수업에서 
더욱 효율적인 수업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다.  
 
3. 자기 점검 과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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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성찰과 인지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성찰 
일지와 같은 과제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 교양 영어 수업의 특성에 
따라 과제의 유형과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오선아, 신경구(2006)이 제안한 포트폴리오는 영작문이나 영어회화 수업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실제 공인 성적과 관련한 시험대비 영어 과목에서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한 과제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오히려 시험 대비 과목에서는 오답 노트와 같은 자신의 오류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각 교양 영어 
과목의 특성에 맞는 자기점검과제를 고안하고 예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교사의 역할  
 

김나라(2009)는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과 Bruner의 비계설정을 연계하여 
‘안내된 자기조절학습(Guided Self-regulated Learning)’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안내된 자기조절학습 실행에 있어 교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활동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유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학습 
방법과 능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 연구의 
수업을 실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중의 하나는 오답 노트에 대한 피드백이었다. 
우선 교사에게 많은 물리적인 시간을 요구하며 피드백의 정도, 영역, 방법에 
대한 수업 별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im(2007)은 교사의 피드백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너무 상세할 경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의 실행자로서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역할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학습자의 
자기점검활동에 대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현실적 지침 작성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VII.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이 여대생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차이를 연구에서는 
포함할 수 없었다. 즉 언어 학습의 영역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의 수가 40명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 적용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수를 확대해 연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회귀분석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수업 설계 과정에서 대두된 학생들의 성찰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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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드백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행해진다면 효과적 영어 교수 학습 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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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기조절학습 설문 기술 통계 

 

<인지 영역>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a1 3.79  0.811  a15 3.87  0.811  
a2 3.84  0.886  a16 3.87  0.777  

a3 3.63  0.819  a17 3.16  0.855  

a4 3.37  0.998  a18 3.47  0.922  

a5 3.76  1.101  a19 3.53  1.006  

a6 3.13  1.166  a20 3.34  1.072  

a7 3.63  0.819  a21 3.26  1.057  

a8 3.87  0.906  a22 3.61  0.916  

a9 3.82  1.062  a23 3.63  0.970  

a10 4.00  0.959  a24 3.55  0.891  

a11 3.58  0.976  a25 3.37  0.913  

a12 3.26  1.005  a26 3.97  0.788  

a13 4.03  0.822  a27 3.74  0.921  

a14 3.84  0.973  

전체 3.63  0.440  

 

<동기 조절 영역>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b28 3.95  0.899  b42 4.11  0.689  

b29 3.50  0.797  b43 3.58  0.793  

b30 3.76  0.852  b44 3.13  0.777  

b31 3.87  0.906  b45 3.53  0.922  

b32 3.34  0.708  b46 3.11  0.831  

b33 3.74  0.860  b47 4.03  0.866  

b34 4.05  0.804  b48 3.47  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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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 3.74  0.724  b49 3.87  0.906  

b36 3.32  1.165  b50 3.63  0.913  

b37 3.29  0.835  b51 2.32  0.873  

b38 3.97  0.915  b52 3.42  0.948  

b39 4.45  0.724  b53 3.24  0.675  

b40 3.37  0.675  b54 3.89  0.798  

b41 3.79  0.875  

전체 3.61  0.510  

 
<행동 조절 영역>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c55 3.50  0.830 c70 3.34  1.097  

c56 3.61  0.887 c71 3.74  0.860  

c57 3.21  0.875 c72 4.37  0.633  

c58 3.47  0.893 c73 3.58  0.793  

c59 3.95  0.695 c74 3.21  1.277  

c60 3.16  0.789 c75 3.16  1.068  

c61 3.03  1.000 c76 3.05  0.928  

c62 3.08  1.050 c77 2.68  0.962  

c63 3.00  1.013 c78 2.82  0.834  

c64 3.61  0.916 c79 2.18  0.834  

c65 2.71  0.927 c80 2.50  1.033  

c66 3.11  0.894 c81 2.63  0.970  

c67 3.34  0.966 c82 2.92  1.100  

c68 3.32  0.933 c83 2.42  1.056  
c69 2.95  0.899 c84 4.21  0.704  
전체 3.19  0.323 

 
 
 

부록 2 
자기조절학습 설문지  

 

♣ 아래문항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의 여러 방법들을 묻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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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개념이 있으면 쉬운 말로 풀어 본다. 1 2 3 4 5 

2. 나는 공부시작 전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지 
미리 머리 속으로 생각해본다. 1 2 3 4 5 

3.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1 2 3 4 5 

4. 나는 주요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를 내 말로 
바꾸어 본다. 1 2 3 4 5 

5. 내용이 복잡할 때는 도표를 그리거나 요약해본다. 1 2 3 4 5 

6. 노트나 교과서를 소리 내서 외운다. 1 2 3 4 5 

7.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보면서 이해한다. 1 2 3 4 5 

8. 공부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1 2 3 4 5 

9.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책을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다. 1 2 3 4 5 

11. 나는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2. 나는 학습내용을 실생활과 관련 지어 공부한다. 1 2 3 4 5 

13. 나는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1 2 3 4 5 

14. 나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 뛴다. 1 2 3 4 5 

15. 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본다. 1 2 3 4 5 

16.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 2 3 4 5 

17.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곤 한다. 1 2 3 4 5 

18.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 1 2 3 4 5 

19.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아본다. 1 2 3 4 5 

20. 나는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1 2 3 4 5 

21. 공부를 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외우려 한다. 1 2 3 4 5 

22.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을 때는 읽고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공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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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립해 본다. 1 2 3 4 5 

24. 나는 공부시간 전에 공부할 분량을 미리 정한다. 1 2 3 4 5 

25.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1 2 3 4 5 

26. 나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한다. 1 2 3 4 5 

27. 국사나 사회(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연대별로 
묶어서 공부한다.  1 2 3 4 5 

 

♣ 다음은 학교 공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우리 과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30.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2 3 4 5 

31. 나는 성적을 잘 받는 것 보다 내용을 잘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2. 나는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33.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내용을 그냥 외우기보다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1 2 3 4 5 

35.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1 2 3 4 5 

36. 공부는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다.  1 2 3 4 5 

37. 나는 우리 과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학생이다. 1 2 3 4 5 

38.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9. 나는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1 2 3 4 5 

40. 나는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를 모두 잘
풀 수 있다. 1 2 3 4 5 

41.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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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나는 앞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3. 나는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44. 우리 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의 공부 
방법은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이다.  1 2 3 4 5 

45. 나는 학교공부가 재미있다. 1 2 3 4 5 

46. 나는 우리 과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교과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47. 나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48. 나는 앞으로 수업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다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9.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 
이다.  1 2 3 4 5 

50.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5 

51.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 하기는 어렵다.  1 2 3 4 5 

52.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이다. 1 2 3 4 5 

53. 나는 교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  1 2 3 4 5 

54. 학교생활이 앞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 다음은 공부하는 여러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1 2 3 4 5 

56.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도서관 등에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본다. 1 2 3 4 5 

57. 나는 공부를 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 1 2 3 4 5 

58.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시간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1 2 3 4 5 

59.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1 2 3 4 5 

60. 나는 마음먹은 공부는 곧장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61. 나는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은 비워놓고 그 
시간에는 공부만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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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나는 학교공부에 도움이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 과외를 한다. 1 2 3 4 5 

63.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1 2 3 4 5 

64.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교수님께 
여쭈어 본다. 1 2 3 4 5 

65.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고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 1 2 3 4 5 

66.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 까지는 거기에 
집중한다. 1 2 3 4 5 

67.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친구들로부터 시험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8. 나는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을 한다. 1 2 3 4 5 

69.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1 2 3 4 5 

70. 나는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거나 같이 공부한다. 1 2 3 4 5 

71. 나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72.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본다. 1 2 3 4 5 

73.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1 2 3 4 5 

74. 나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백과사전을 찾아본다. 1 2 3 4 5 

75. 나는 숙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다 끝내 놓는다. 1 2 3 4 5 

76.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77.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78.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1 2 3 4 5 

79.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80. 나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공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81. 나는 친구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 2 3 4 5 

82. 공부할 때 가족이 TV 를 보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진다. 1 2 3 4 5 

83. 나는 오락을 하면 숙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락을 한다. 1 2 3 4 5 

84.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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